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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 본원력에 의지한 극락왕생

아미타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극락정

토로인도하려 48대원을세우고, 이미그

대원을이루신부처다. 중생을손수영접

해서 극락정토로 이끄시는 접인도사(接

人導師)이시다. 그런데 극락정토는 서쪽

으로십만억국토를지나야한다. 작은선

근이나 공덕, 자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깝

다.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길은 아미타불

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타적

(利他的) 구원의 대원(大願)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미 대원을 이루었으므로 믿고

따르면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관무

량수경>에서 위제희 왕비에게 이미 극락

세계의 온갖 아름다운 장엄세계를 보임

으로써 중생의 발보리심을 이끄셨다. 단

지 중생들은 극락정토에 태어나고자 신

심과 환희심을 내어 아미타불의 명호를

다만 열 번만 부르면 된다. 정토와 불보

살을 일심으로 관상하며 나무아미타불

의명호를간절히염불하면된다. 부처님

을 생각하고 부르는 지명염불(持名念佛)

의 방법이다. <아미타경>에서는 하루 내

지 일주일 동안 일심으로 염불한다면 극

락왕생할수있다고가르친다. 대단히간

단하고 쉬운 일이다. 그러면 선남선녀들

이 극락정토의 한 자리에 모두 모인다.

구회일처(俱會一處)의국토다. 

그런데 어떻게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가?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왕생자에

게 직접 찾아가 맞이하신다. 홀로, 때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함께 삼존불

형식으로, 혹은 팔대보살을 대동하시기

도한다. 그장면이아미타내영도(阿彌陀

來迎圖)다. 내영의걸음을통해서왕생자

에게 광명을 놓거나 연화좌를 건네신다.

개개인별로 찾아가서 맞이하는 방식이

다. 왕생자는 연화화생(蓮華化生)으로

극락정토에 왕생한다. 대단히 감동적이

고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때론 보다 집합적인 구제방식도 취한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해서 피안으로 이

끄는 방법이다. 용이 끄는 지혜의 배, 반

야용선(般若龍船)에 태워 극락으로 인도

한다. 그 장면을 그린 탱화나 벽화를‘반

야용선도’, 또는‘용선접인도’라한다. 

반야선과 아미타내영도의 결합

몇몇 사찰에는 반야용선도 벽화가 현

존한다. 양산 통도사 극락보전 외벽, 제

천 신륵사 극락전 외벽, 파주 보광사 대

웅전 외부판벽, 구미 수다사 명부전 외

벽, 안성 청룡사 대웅전 내벽 등에 귀한

장면으로 남아있다. 제천 극락전 벽화에

서는 벽화의 방제를‘반야용선도’라 밝

히고 있어 벽화 명칭의 혼선을 가닥잡게

한다. 반야용선도의 일반적인 구성은 용

이 끄는 배와 배의 앞뒤로 인로왕보살과

지장보살이 두루 배의 안전을 살피신다.

배의 중간에는 아미타여래와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아미타삼존불께서 왕생자

들을 내영하시는 구도다. 그림의 형식만

을 놓고 보면 반야용선도는 고해를 건너

는 반야의 배와 아미타내영도의 결합이

라할것인데, 통도사벽화처럼아미타내

영의부분이생략되기도한다. 청룡사대

웅전 반야용선도는 내용구성의 완전성

과 미술회화적 자기완결성을 갖추고 있

어 국내 반야용선도의 대표적인 작품으

로꼽힌다. 반야용선은그자체가용이면

서 배로서 살아있는 생명력이다. 아미타

여래의 48대원의 본원력이면서 무량수,

무량광의자비력인까닭이다.   

안성 청룡사 대웅전 반야용선도는 천

정 바로 밑 내목도리 상벽에 베풀었다.

아미타여래의 정토사상을 반영한 듯 대

웅전 서쪽 벽면에 조성하고 있다. 세로

85cm, 가로 220cm 크기의 화면이다. 흙

벽에회칠로마감한후벽화를조성했다.

반야용선은 청색 물결이 굽이치는 대해

를 한 마리 커다란 용이 끌고 가는 붉은

배로 묘사했다. 용이 배이고, 배가 용 자

신으로 둘 사이에 구분의 경계가 없다.

화면의 맨 앞은 용과 붉은 보주(寶珠)의

강렬한인상이다. 붉은보주는특히인상

적이다. 붉은빛에신령의주술적기운이

흐른다. 보주는 반야용선의 본질을 환기

시킨다. 바로 반야의 조형언어로 통한다.

곧 보주는 깨달음이자 지혜의 메타포다.

그래서 용선이 아니라 반야용선이다. 반

야용선은 공학적인, 유체역학적인 선박

이 아니라, 고·집·멸·도의 사성제와

연기법의 진리를 깨친 깨달음의 배이다.

대승불교 이전의 부파불교에서 가장 유

명한 논서가 세친의 <구사론>이다. 방대

한 분량의 <구사론>의 기본 뼈대를 이루

는 내용이 고·집·멸·도의 사성제다.

불교는 인간이 지닌 번뇌와 고통의 바탕

에서부터 실천적 사유를 시작한다. 번뇌

의 불을 끄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 열반

에 이르는 것이 궁극의 길이다. 고통은

탐냄과 성냄, 어리석음, 곧 탐진치(貪瞋

癡)의 마음작용에 다름 아니다. 극락정

토가 현세적 기복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

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마음의 경지이

므로극락의본질역시마음밖에선찾을

수 없다. 본래의 청정한 마음, 텅 빈 마음

이 상락아정(常樂我淨)이고 극락이다.

보주도본질적으로는생명력으로가득한

텅 빈 우주법계, 혹은 텅 빈 마음일 터이

다. 반야용선도에서 보주가 등장하는 곳

은 파주 보광사 대웅전 벽화와 이 곳 청

룡사 대웅전 벽화에서다. 반야용선의 본

질을분명하게일깨우는상징조형이다. 

반야용선에 바우덕이 남사당패 승선

청룡사 반야용선도는 세 부분으로 구

성했다. 왕생자가타고있는뱃머리선수

(船首)부분과 아미타삼존불이 내영해 계

신 중간 부분, 그리고 주악천인들의 공간

인 선미(船尾)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선

수부분에는인로왕보살이, 선미부분에는

지장보살을 모셔 배의 안전을 보장하지

만 청룡사 벽화에는 다른 구도로 대체해

뒀다. 다양한인물들이등장하는점도특

징적이다.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미

타삼존불을 비롯해서 모두 37명의 인물

상이 등장한다. 선수부분에 18명, 중간에

아미타삼존불세분, 선미에 16명이다. 

반야용선은 길게 장막을 드리웠다. 장

막의좌우로세명씩동자가번과당을들

어서 경사스런 의례의 분위기를 고양한

다. 선수부분의 핵심적인 탑승자는 왕생

자들이다. 왕생자는모두 13명이다. 삭발

스님 네 분과 불자(拂子)를 든 고승대덕

세분도보인다. 하지만특별히주목되는

사람들은 염주 목걸이를 하고 망건 위에

탕건 같은 그물 모자를 쓴 남녀 여섯 명

이다. 남자 셋, 여자 셋이다. 자세히 보면

소고(小鼓) 같은 악기를 들고 있다. 감로

탱에 등장하곤 하는 사당패다. 청룡사는

인근의 칠장사와 함께 안성 남사당패의

중심 활동지다. 특히나 청룡사는 여성으

로 남사당패의 꼭두쇠가 되었던 전설적

인 기예인 바우덕이의 삶터였던 곳이다.

바우덕이는 청룡사 스님들의 손으로 키

워졌다. 사당패들은 스님들이 써준 부적

을 팔아 사찰불사에 재정적 지원을 뒷받

침했다. 그공덕을기려반야용선에사당

패를 승선시킨 놀랄만한 장면이다. 맺고

풀어나간 삶의 인연들이 감동적이다. 이

렇게보면이벽화는 19세기후반남사당

패 바우덕이 활동 이후로 제작시기를 추

정할수있다.    

주악천인과 공양천인 이례적 묘사

화면의 중앙엔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아미타삼존불께서 내영하

신장면을담고있다. 아미타불과대세지

보살은 왕생자 쪽을 보시고, 관음보살은

악기연주자 방향으로 시선을 처리했다.

관음보살은 백의관음이신데, 정병을 들

었다. 백의관음은 제천 신륵사 반야용선

도에도 등장한다. 백의의 색채에 조선후

기의시대적흐름이담지되어있다. 대세

지보살은연꽃을들어보이신다. 세분의

입가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잔잔히 흐르

고 있다. 삼존불께서 내영하시자 선상엔

연방향피리, 대금등이주도하는수제천

의 선율이 흐르고, 천동(天童)들이 번과

당, 천개를들어분위기를고조시키는가

운데 그윽한 향의 과일공양이 이어진다.

반야용선도에 주악천인과 공양천인이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장면이

다. 극락정토의즐거움이우러나온다. 공

양천인은 두 명에 불과한데, 주악천인은

무려 11명에 이르러 확장된 삼현육각을

능가한다. 등장악기도그만큼다양하다.

횡적, 피리, 해금, 장고, 비파, 생황, 북,

나각, 아쟁 등 기악합주 편대의 진영을

갖추고있다. 

왕생자들은 일제히‘나무아미타불’의

육자명호(六字名號)를 받들며 극락정토

왕생을 발원한다. 육도윤회의 사슬이 끊

기고 불퇴전의 극락세계 성중에 오른다.

<불설아미타경> 경에서 석가모니불께서

다음과같이증명하신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아미타불의 명호

를 하루나 칠일 동안 일심으로 나무아미

타불의 명호를 염불한다면 아미타불이

권속들과 함께 마

중나가서 그 사람

을 영접할 것이

다. 피안으로 가

는 저 배, 함께 가

오. 아제아제 바

라아제 바라승아

제. 노재학(불교미술사진작가)

반야용선은유체역학적인선박아닌

사성제와연기법진리깨친깨달음의배

파주보광사도반야용선도서보주등장
반야용선의 선수부분 세부. 여섯명의 남사당
패와스님등왕생자가등장한다.

대웅전서쪽편내출목윗벽에조성한반야용선도. 아미타삼존불을비롯해서총37명의인물상이등장한다. 반야용선에남사당패를묘사한파격적인도상이다.

배중앙과선미부분세부. 배가곧용임을알
수있다. 

고집멸도헤쳐가는생명의龍그절집의빛

⑫ 안성 청룡사 대웅전 반야용선도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상균 → 원만당 석윤

신중탱화

탱화청동불상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